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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9(토)�신명기� 5-8장� � �다시�언약�앞에

야곱은�마지막�사명으로�아들들의�정체성,

즉�하나님�백성으로서의�정체성과�돌아갈�땅을�강조한�바�있습니다.

모세�역시도�새�세대의�분명한�정체성을�위해� 3가지를�강조합니다.

<한�하나님>,� <한�백성>,� <한�믿음>*송병현,모세오경개론.

이스라엘�민족은� <시내산�언약>으로�시작되었습니다.

<하나님>과�새로운�관계로�들어가며� <율법>을�받았습니다(출19-24장).

새로운�세대�역시� <언약의�주체>로서�하나님�앞에�서야�합니다(5:3).�

하나님을�제대로�알고,�하나님�백성으로� <결단>해야�합니다.

광야생활에서는�부정과�정결에�관한�규례들이�두드러졌다면,

가나안�정복을�앞둔�세대에는�민족과�신앙의� <순수성>이�강조됩니다.

이스라엘은�유일하신�한�분�하나님만�섬겨야합니다(4:35,39, 5:7, 6:4).

하나님�외에�다른�신은�없습니다.�하나님만이�참�신입니다(4:32-40).

하나님은�구원자시며,�공의롭고�신실하신�분입니다(5:6-7)(4:8,7:9-10).

하나님은�조상들을�사랑하시고�언약을�기억하셨습니다(4:37, 7:6-8).� �

선택하여�출애굽�시키시며�지금까지의�모든�여정을�인도하셨습니다.

(1:11,21, 4:31,37, 5:6,15, 6:3,10,12,18,21,23, 7:19, 8:2,3,16)

정복�이후에도�이스라엘은�하나님을�늘�기억해야�합니다(8장).

그들은�복의�근원이며,�제사장�나라입니다(창12:1-3, 출19:4-6).

하나님에�대한�충성과�신뢰로�율법들을�준수하며(6:4-5)(5:1-20),

영적�일탈을�불러올�수�있는�모든�것을�근절해야�합니다(7:2).

우상숭배는�매우�심각한�죄입니다(4:19, 5:7-10, 6:14-15).

“이스라엘아�들으라�우리�하나님�여호와는�오직�유일한�여호와이시니

너는�마음을�다하고�뜻을�다하고�힘을�다하여�

네�하나님�여호와를�사랑하라.�아멘(6:4-5).”

나는�분명한�정체성을�갖고�있습니까?

❶ 나에게� <하나님>이란?�하나님께�나� <000>이란?
❷ 나에게� <시내산�언약>의�결단이�있었습니까?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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